
후지보 - 견 혼방소재 시리즈 호평 

후지보의 견 혼방소재 직물 “엑산즈”시리즈가 잘 판매되고 있다. 특히 폴

리에스터 30%, 준론(Junlon ; 폴리노직의 상품명) 30%(지금은 “렉셀”로 대체), 

견 10%의 혼방소재는 2003년 1년 동안에 15만m 이상이 판매되어, “캐주얼의 

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특징과 엘레강스(elegance)의 고급스러우면서 품위 있

는 특징을 모두 잘 살린 것”이 호평을 받아 수요가 증가하였다. 

이 소재는 면ㆍ견, 폴리에스터ㆍ면ㆍ견, 렉셀(준론과 교체)ㆍ견 혼방소재로

서, 견은 이들 모두에 10~20% 사용되고 있으며, 실은 40수와 50수를 중심으

로 사용하여 생산된 천을 판매하고 있다. 특히 면 45%, 렉셀 35%, 견 20% 

혼방이나 폴리에스터 30%, 면 30%, 렉셀 30%, 견 10% 혼방 등과 같이 세 

가지나 네 가지 섬유를 혼용한 소재가 고객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. 천의 

값은 선염(先染)포가 1m에 500~600엔 정도로 양판점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

추동절용 셔츠나 블라우스 소재로 판매되고 있다. 

또한 면 85%, 견 15%에 스판덱스 5%를 추가한 소재도 독특하면서 아름다

운 태가 돋보여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재킷소재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

있다. 

후지보는 앞으로 “재평가를 받고 있는 견의 특징을 최대한으로 살려내기”

위하여 중간정도 두께의 스트레치소재들의 용도를 개발함으로써 고객층을 

확대하려하고 있다. ♣ 

 


